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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A10) 경상남도 미세먼지(PM10, PM2.5) 농도 분포 특성

박종길 ․ 호승모 ․ 김은별1)

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/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, 1)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

1. 서론 

미세먼지는 폐 질환, 천식, 호흡기 질환, 심혈관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. 2013년 세계보건기구

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(IARC)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. 고농도 시기(12~3월)는 미세먼지

의 농도가 높아져 경남도 농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남의 18개 시군에 위치한 측정망의 시간별 미세먼지 

유효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과 지역별 분포를 조사하였다. 고농도 시기 경남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연

도별, 계절별 특성을 도출하였다.

2. 자료 및 방법

경상남도 미세먼지(PM10, PM2.5) 농도의 시계열 특성(2009~2019)과 고농도 시기 PM2.5의 농도 분포 특성

(2015~2019)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 운영하는 18개 시 ․ 군에 위치한 대기측정소의 시간

별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사용하여 연도별, 계절별 시계열 분석을 하였으며 배출원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립횐

경과학원의 CAPSS(2015~2017) 자료를 사용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

먼저 연평균 농도의 시계열을 조산한 결과, PM10의 경우 2013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이후 대부분의 지

역에서 감소하였고 대기환경기준(50 ㎍/m3)을 충족하였다. 하지만 PM2.5의 연평균농도는 경상남도 모든 지점에

서 환경기준(15 ㎍/m3)을 초과하였으며, 시계열의 경향은 PM10과 유사하나 김해지역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

나타내었다. 계절별로는 지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, 하계에 농도가 낮고, 동계와 춘계에 농도가 높은 경향을 

나타내었다. PM2.5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12월~3월에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. 
고농도 시기(12월~3월)의 PM2.5의 “나쁨(35 ㎍/m3 이상)”, “매우 나쁨(76 ㎍/m3 이상)”의 발생일수를 살펴본 

결과 ‘나쁨’은 2016년에 대체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가 이후 감소하였고, 2019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

나타내었다. 주의보 수준에 해당하는 “매우 나쁨”의 빈도수 또한 매년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. 고농도 시기 

PM2.5 농도의 시계열 분포 특성은 경남도 7개 시·군의 경우 관측이 시작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하다가 

2019년에 25 ㎍/m3 가까이 증가하며, 김해시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PM2.5 배출원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, 경남도는 전국과 달리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질소산화물보다 많았으며, 

그 다음은 전국과 같이 황산화물, 암모니아 순으로 나타났다. 특히 도내 시 지역은 휘발성 유기화합물, 질소산

화물 순이었으며, 군 지역은 시 지역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. 이중 고성군과 하동군은 군내 

위치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배출량으로 추정된다. 또한 최근 국내외적인 산업 불황과 경기 둔화로 점차 

농도가 감소하였으나, 자동차 및 생물연소의 증가로 인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

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계절관리제와 같은 제도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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